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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수익은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소비적 수익으로 구분하였고, 학생개인변인 및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연태시의 2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300명 학생과 그들 

학부모 300명,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교차분석, 일원분

산분석 등을 통해 집단 간, 항목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고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둘째, 성별, 학년, 성적 등 학생개인변인에 따라 고등교

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 셋째, 가정배경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 

넷째, 학부모와 학생 간에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고등교육정책이나 대학운영에

서 이러한 다양한 기대와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고등교육∣교육수익∣금전적·투자적 수익∣비금전적·투자적 수익∣소비적 수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o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expectation of Chinese 

high-school students on the benefits of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benefits were 

categorized into monetary-investment benefit, non monetary-investment benefit and consumptive 

benefit.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 according to independent student factors and family 

background were analyzed. The survey data on every high school’s 300 students and 300 their 

parents total 1200 in 2 high schools in YanTai was put into the analysis. The differences among 

groups and items were analyzed using Cross tabulation, ANOVA, etc with SP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high-school students’ overall expectation on higher 

education benefits was high. Second, Expectation on higher education benefits differed according 

to independent student factors, such as gender, academic year, grade, etc. Third, expectation on 

higher education benefits differed according to factors of family background. Fourth, level of 

expectation on higher education benefits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differ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such various expectations and differences when dealing with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universit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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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등교육의 수요 변화와 양적 성장은 개인뿐만 아니

라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

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

로 전환되면서 교육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1990

년대 말부터 대학입학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고등교

육인구가 크게 팽창하고 있다[1]. 2011년 현재 중국에는 

2,762개의 대학교가 있고 대학생 수가 3,105만 여명에 

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으로 대졸자 취업난이 심화

되고 있다.1) 그러나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사

람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 수

는 2003년 6,130천 명에서 2010년 9,570천 명으로 1.6배

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대학생 수는 11,086천 명에

서 22,318천 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다.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의 경제적 수익이 

점차 감소되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

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점

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재화의 

가격, 소득 변화, 인구 변화,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

의 기호, 사회경제적 환경 등이 있다[2]. 일반적으로 시

장에서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가격, 소득, 연관재 

가격, 취향, 구입자 수, 미래에 대한 기대 수 등이 있다

[3].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는 재화나 서비스의 현재 수

요에 영향을 준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학

령인구 규모, 사회계층 이동가능성, 경제성장, 가족구

성, 교육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으면 더 나은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고등학생들

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1) 중국사회과학원의 <2012년 중국대학생의 취업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생의 미취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학간 졸업생의 취업률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1년 현재 

약 70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학력에 알맞은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 수익률 역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발전 보고서>에 의하면 고등교육 수익률은 2000년 28%에서 

2001년 18.7%, 2007년에는 11.67%로 낮아졌다. 

에 대한 기대수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요자인 

고등학생이 지각하고 기대하는 수익이 고등교육수요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4]. 

그동안 중국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

으나, 대부분 투자수익, 특히 금전적 수익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고,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2) 예컨대 马宁(2008)

는 현재 중국의 고등교육 투자 개인수익률이 사회수익

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5]. 侯建飞(2008)에 

의하면 교육학력과 수익은 정비례 관계이고, 연령이 높

아질수록 교육수익이 증가하였다[6]. 彭少春(2007)는 

대학원생의 교육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7]. 본 연

구에서는 교육의 수익을 금전적 수익률만을 분석한 기

존 연구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고등학생들이 대

학교육의 수익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의 수익을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서 고등학

생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수익에 대

한 기대도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학경쟁률이 다소 낮아지고 입학

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취업률과 경제적 수익이 보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려

고 하는 것은 졸업 후에 수익이 높은 직업을 찾기 위해

서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비경제적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들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고등교육의 수익

에 대한 중국 고등학생들의 기대는 무엇인가? 둘째, 배

경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고등교육수익의 개념과 유형
수익(benefit)은 주요 생산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

2) 예컨대 徐国兴(2005)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수요는 가정배

경요인, 사회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王杰(2004)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진학할 때 대학등록금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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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다. 수익이 경제적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된 이후, 경제적 단위가 가능한 대상에 수익분석을 실

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신수경(2000)에 의하면 수익

은 금전적인 증가치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혜택도 측정할 수 있다[8]. 

고등교육이 경제의 다른 생산물과 같이 개인이나 사

회에 이익이 되는 ‘그 무엇’을 생산해 낸다고 할 때,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등교육의 수익이라 

할 수 있다[9]. 교육경제학 분야에서는 1960년대부터 

Weisbrod(1966)[10], Willis(1986)[11]등에 의해서 교육

수익을 노동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비노동시장으로 확

대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교

육수익의 개념은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증대로만 

인식되었던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녀 및 배우자의 

건강, 건전한 가족계획, 재테크 등의 사적 수익과 범죄

율 감소 등의 사회적 수익으로까지 확대되었다[5]. 

교육수익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예

컨대 Kiras et al.(1975)은 교육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으로 분류하였다[12]. 사적 수

익에는 소득 증대, 소비적 이익, 적응력 향상이 있고, 사

회적 수익에는 인력 공급, 사회적 생산성 증대, 발명과 

혁신, 시민정신, 세대 간 효과, 외적 효과 등이 있다. 

Cohn(1971)은 소비적 효과, 외적 효과세대 간 효과로 

분류하였다[13]. 또한 Bowen(1985)은 고등교육의 효과

를 전통적 가족관계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자유화, 인

지적 영향, 자아 발견으로 범주화하였다[13]. 교육수익

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

다[14].

국내의 경우, 곽영우 등(2002)은 교육의 수익을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전적 수익과 환산할 수 없는 비

금전적 수익으로 구분하였다[15]. 또 그 수익이 비용을 

지불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인적 수익과 국가와 사회

에 주어지는 사회적 수익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은 교육을 받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현재나 미래에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교육

은 투자적 성격과 소비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

문에 교육의 수익을 투자와 소비로 엄밀하게 구분하기

는 쉽지 않다. 한편, 백일우(2007)에 의하면 교육은 투

자재적 성격과 소비재적 성격을 동시에 갖춘 혼합재

(mixed good)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재화를 구

입하는 목적이 투자적인가, 소비적인가를 구분하는 것

은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

다[2]. 나아가 투자적 동기와 소비적 동기의 구분은 대

학운영과 교육목적․방법 등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고등교육의 수익은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 금전적 수익과 비금전적 수익, 투

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수익보다는 사적 수익에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차적 

소비자인 고등학생(학부모)이 기대하는 수익, 특히 대

학진학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대수익은 주

로 사적 수익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익 발생시점을 기

준으로 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

고, 투자적 수익은 다시 금전적 수익과 비금전적 수익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수익에는 경제적인 

부분 또는 비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행위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행위이

다. 이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미래 소득능력의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대한다면, 이는 금전적 

투자행위일 것이다. 한편, 개인은 노동시장 밖에서의 생

산성 향상이나 잠재력의 증대로부터 다양한 비금전적 

수익 또한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교육과 직업훈

련을 받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적자본

을 축적할 수 있다. 이는 비금전적 투자행위이다. 경제

적인 수익만을 위해 받는 교육은 현재, 또는 미래에 일

시적인 만족만을 갖게 하는 것이다. 

2.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

구는 많지 않으므로 고등교육수익과 고등교육진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김동빈(1997)은 성별, 학업능력과 같은 학생변인과 세

대주의 학력수준, 가계소득, 직업 등과 같은 가정배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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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따른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수익 차이를 분석하였

다[4]. 陆根书(2009)에 의하면, 교육수요는 부모의 학력

수준과 직업의 직종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16]. 徐国兴(2005)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학년이 높

을수록 대학교 진학 열의가 높아졌다[17]. 경제적 요인

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광호(2000)에 의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증가하면 고등교육수요는 증가하

였다[18]. 백일우(1993)에 의하면, 고등교육의 가격변화

가 교육수요에 영향을 주었다[2]. 또, 고등학생들은 대

학 진학 시 교통 지리적 요인과 지역 간 이동요인을 고

려한다.  

고등교육의 수익과 수익률에 영향은 주는 요인 역시 

다양하다. 예컨대, 이희숙(2008)에 의하면 전공계열에 

따라 교육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있는데 의학계열, 교

육계열, 공학계열의 수익률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

능계열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彭少

春(2007)에 의하면 학력 간 교육투자 수익률은 대졸, 대

학원졸, 전문대졸, 고졸, 중졸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7]. 김희진(2010)에 의하면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20]. 

이를 종합하여 고등교육의 수요, 수익, 그에 대한 기

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류하면,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 그리고 학생개인변인과 가정배경요인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경제적 변인에는 직ᐧ간접적 

교육비(대학교 등록금 및 과외 사교육비, 장학금, 지원

금 등), 1인당 국민소득수준, 대졸자 취업률, 학력 간 임

금 격차 등이 있다. 비경제적 요인에는 사회적 환경(인

구 증가, 심리적 요인), 가정배경(부모의 학력, 부모의 

사회적 지위, 가족 규모 등), 학교환경(대학의 명성과 

질, 대학교의 교통 지리적 요인, 학교시설, 대학 유형, 

전공, 교육내용 및 방법 등), 학생 배경요인(성적, 학업

성취도, 성별) 등이 있다. 고등교육수요에 관해서는 이

러한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고등

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분석에 초점을 두면 

그 요인들은 학생변인과 가정변인, 그리고 국가·사회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변인에는 성별, 학년, 성

적, 계열 등이, 가정변인에는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수

준 등이 포함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내용 및 대상
중국 고등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

기 위해서 설문지를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생들이 기대할 것으로 가정한 고등교육의 수익

은 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으로, 투자적 수익은 다

시 금전적 수익과 비금전적 수익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금전적·투자적 수익이란 교육을 받은 결과로 미래에 얻

게 되는 금전적인 수익이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음으로써 미래 또는 취업에 대한 높은 금전적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높은 생애임금, 겸직 가

능, 직위 승진, 합리적 소비생활을 말한다. 

둘째,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이란 교육이 주는 투자재

적 수익 중 비금전적인 방면의 주된 수익은 학습능력 

향상과 인간의 생산력의 증가이다. 학생들은 학습을 통

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애 학습능

력의 향상, 다양한 분야의 관련지식 배움, 가치관이나 

인생관 정립, 다양한 취업기회, 적성에 맞는 직장 선택, 

직업의 높은 만족감 및 성취감 획득, 더 나은 배우자 만

날 가능성, 자녀 출산 및 효과적인 양육 수행을 말한다. 

셋째, 소비적 수익이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

가면 실제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학교의 여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자체로서의 학교생활을 즐기

고 얻게 되는 수익을 말한다.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학

습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외의 활

동을 통하여 더 많은 취미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는 학습욕구 충족, 학교 내 생활을 통한 즐거움. 교수 

및 동료 학생과의 친분 유지, 학교 외 사회활동의 즐거

움과 보람,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의 명예를 말한다. 

설문조사는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다. 산

동성 연태시의 2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300명 학생과 그

들 학부모 300명, 총 1,200명을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점 고등학교 한 곳과 보통학교인 고등학교 한 곳으로 

제한적이나마 해당지역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학교에서도 학급, 성별, 성적이 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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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반영되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학생의 회수율

은 405부로 67%였고, 학부모의 회수율은 231부로 38%

였다. 참고로 산동성은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이 많고 대학 입학시험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3) 중국은 지역이 많아서 경제상황에 따라 교육에

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북경, 상해와 같은 특별시

와 비교했을 때 연태시의 경제와 교육의 발전 수준은 

비교적 중간정도로서 표집집단을 통해 중국 고등학생

의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2. 분석 방법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하는지는  5

단계 척도(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②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기대한다, ⑤ 아주 많

이 기대한다)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개별 항목에 대한 

기대와 영역별 기대를 분석하였다. 또, 선행연구에서 추

출한 응답자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집단간 차이를 분석

하였는데, 응답자 배경변인은 학생개인변인과 가정배

경변인으로 구분하였다. 학생개인변인은 성별, 학년, 성

적, 문과·이과로 구분하고, 가정배경변인은 부모 학력, 

직업, 가정 수입으로 구분하여 기대수익에 대한 배경변

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성적은 기말시험의 성적

으로 기준으로 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였고, 세대주의 학력은 중등학교졸업, 고등

학교졸업, 전문대학 및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박사이

상으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먼저 각 수익에 대

한 전체적인 응답의 경향을 알기 위하여 각 문항의 빈

도분석과 평균을 비교하고, 기대항목 간 차이를 교차분

석(χ²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차이와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성별, 

학생과 부모 간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분석할 때 t검정을 사용하였고, 학년, 성적, 부모 학력, 

가정 수입에 따른 기대 차이를 분석할 때는 일원분산분

3) 2013년 산동성의 응시 고등학생수가 50만9천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하여 11,3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2010-2012년 산동성의 

응시자 수는 약간 떨어지는 추세였으나 2013년 이후 고등학생 응시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를 나타낸다. 

석법(F검정)을 사용하였으며, t검정을 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학생과 부모 간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 차이

가 있는지, F검정을 사용하여 학년(1, 2, 3학년), 성적

(상, 중, 하), 부모학력(중학교, 고등학교, 직업대학, 대

학교)으로 구분하여 가정 수입의 중, 중상, 중, 하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정하였다. 사후검증

으로는 Scheffé 방법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학생의 기대 분석
1.1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고등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

한 결과, 평균이 3.45∼3.73이고, 이 영역 전체는 3.58로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았다[표 1]. 또한 교차분석 결

과 χ2=68.71로 항목 간 기대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1). 높은 생애임금에 대한 기대

가 3.73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직위 승진 및 사회

적 직위변동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3.58로 직업을 통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은 3.57로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소비지식을 배우고 나

서 자신에게 더 합리적인 소비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합리적이 소비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겸직 가능에 대하여는 고등학생들의 평균은 

3.45로 비교적 낮았다.

표 1. 고등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 학생의 기대
                                      (단위: 명, %)

구분
아주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아주
높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높은 임금 2
(0.5)

6
(1.5)

161
(39.8)

165
(40.7)

71
(17.5)

405
(100) 3.73 .77

겸직 가능 0
(0.0)

39
(9.6)

184
(45.4)

142
(35.1)

40
(9.9)

405
(100) 3.45 .79

직위 승진 3
(0.7)

6
(1.5)

187
(46.2)

169
(41.7)

40
(9.9)

405
(100) 3.58 .71

합리적 
소비생활

1
(0.2)

13
(3.2)

189
(46.7)

158
(39.0)

44
(10.9)

405
(100) 3.57 .73

전체 6
(0.4)

64
(4.0)

721
(44.5)

634
(39.1)

195
(12.0)

1620
(100) 3.58 .75

χ2=68.71, df=12,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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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주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아주
높다

평균
표준
편차

학습능력 향상 1
(0.2)

4
(1.0)

52
(12.8)

224
(55.3)

124
(30.6) 4.15 .68

교수 및 동료학생과 
친분 유지

1
(0.2)

5
(1.2)

86
(21.2)

205
(50.6)

108
(26.7) 4.02 .77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효과적인 

수행
1

(0.2)
11
(2.7)

124
(30.6)

209
(51.6)

60
(14.8) 4.02 .76

학교내외 생활을 
통한 즐거음, 보람

1
(0.2)

6
(1.5)

107
(26.4)

190
(46.9)

101
(24.9) 3.98 .72

학습 욕구 총족 1
(0.2)

7
(1.7)

103
(25.4)

209
(51.6)

85
(21.0) 3.94 .77

다양한 분야의 배움 
기회

2
(0.5)

5
(1.2)

101
(24.9)

216
(53.3)

81
(20.0) 3.93 .70

사회활동을 통한 
보람

0
(0.0)

5
(1.2)

95
(23.5)

207
(51.1)

98
(24.2) 3.91 .74

적성에맞는 직장을 
선택

1
(0.2)

9
(2.2)

108
(26.7)

219
(54.1)

68
(16.8) 3.91 .73

1.2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고등학생

의 기대를 보면, 평균이 3.78∼4.15이고, 이 영역 전체는 

3.92로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았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χ2=106.567로 항목 간 기대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생애 학습능력 향상이 

4.1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의 효과

적인 수행이 4.02이고, 다양한 분야의 관련 지식을 배움

이 3.93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적성에 맞는 직장 3.91, 가치

관 및 인생관의 정립 3.87, 보다 다양한 취업기회 3.84, 

더 나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 3.82, 직업 만족, 성취감 획

득 3.78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2.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학생의 기대
                                     (단위: 명, %)

구분
아주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아주 
높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생애 학습능력 
향상

1
(0.2)

4
(1.0)

52
(12.8)

224
(55.3)

124
(30.6)

405
(100) 4.15 .68

가치관이나 
인생관 정립

0
(0.0)

5
(1.2)

101
(24.9)

215
(53.1)

84
(20.7)

405
(100) 3.87 .71

다양한 취업 기회 0
(0.0)

7
(1.7)

111
(27.4)

211
(52.1)

76
(18.8)

405
(100) 3.84 .72

적성에 맞는
직장 선택

1
(0.2)

9
(2.2)

108
(26.7)

219
(54.1)

68
(16.8)

405
(100) 3.91 .73

다양한 분야의 
관련 지식 배움

2
(0.5)

5
(1.2)

101
(24.9)

216
(53.3)

81
(20.0)

405
(100) 3.93 .70

직업 만적 및 
성취감 획득

2
(0.5)

3
(0.7)

141
(34.8)

175
(43.2)

84
(20.7)

405
(100) 3.78 .73

더 나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

2
(0.5)

5
(1.2)

85
(21.0)

200
(49.4)

113
(27.9)

405
(100) 3.82 .77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효과적인 

수행
1

(0.2)
11
(2.7)

124
(30.6)

209
(51.6)

60
(14.8)

405
(100) 4.02 .76

전체 9
(0.3)

49
(1.5)

823
(25.4)

1669
(51.5)

690
(21.3)

3240
(100) 3.92 .73

χ2=106.567, df=28, p=.000

1.3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한 고등학생의 기대를 

보면, 평균이 3.89∼4.02이고, 이 영역 전체는 3.95로 전

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았다. 한편, 교차분석 결과 χ
2=14.227로 수익항목 간 기대수준에서 통계적으로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3.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 학생의 기대
  (단위: 명, %) 

구분
아주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아주 
높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학습 욕구 총족 1
(0.2)

7
(1.7)

103
(25.4)

209
(51.6)

85
(21.0)

405
(100) 3.94 .77

학교내 생활을 
통한 즐거음과 

보람
1

(0.2)
6

(1.5)
107
(26.4)

190
(46.9)

101
(24.9)

405
(100) 3.98 .72

교수 및 동료 
학생과 친분 유지

1
(0.2)

5
(1.2)

86
(21.2)

205
(50.6)

108
(26.7)

405
(100) 4.02 .77

학교의 사회활동의 
즐거움과 보람

0
(0.0)

5
(1.2)

95
(23.5)

207
(51.1)

98
(24.2)

405
(100) 3.91 .74

대학생 신분 
자체가 주는 명예

1
(0.2)

5
(1.2)

105
(25.9)

219
(54.1)

75
(18.5)

405
(100) 3.89 .71

전체 4
(0.1)

28
(1.4)

496
(24.5)

1030
(50.9)

467
(23.1)

2025
(100) 3.95 .74

  

 χ2=14.227, df=16, p=.899

1.4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종합 분석
다음으로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를 영역 구분 없

이 항목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χ2=523.47로 항목별로 

기대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학급능력 향상(4.1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수 및 

동료학생과 친분 유지(4.02),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효과

적인 수행(4.02)이었다. 반면, 겸직 가능(3.45), 직위 승

진(3.56), 합리적 소비생활(3.57)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4.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고등학생의 기대 수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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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신분 자체가 
주는 명예

1
(0.2)

5
(1.2)

105
(25.9)

219
(54.1)

75
(18.5) 3.89 .71

가치관 및 인생관의 
정립

0
(0.0)

5
(1.2)

101
(24.9)

215
(53.1)

84
(20.7) 3.87 .71

다양한 취업기회 0
(0.0)

7
(1.7)

111
(27.4)

211
(52.1)

76
(18.8) 3.84 .72

더 나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

2
(0.5)

5
(1.2)

85
(21.0)

200
(49.4)

113
(27.9) 3.82 .77

직업 성취감 획득 2
(0.5)

3
(0.7)

141
(34.8)

175
(43.2)

84
(20.7) 3.78 .73

높은 생애임금 2
(0.5)

6
(1.5)

161
(39.8)

165
(40.7)

71
(17.5) 3.73 .77

합리적인 소비생활 1
(0.2)

13
(3.2)

189
(46.7)

158
(39.0)

44
(10.9) 3.57 .73

직위승진 3
(0.7)

6
(1.5)

187
(46.2)

169
(41.7)

40
(9.9) 3.56 .71

겸직가능 0
(0.0)

39
(9.6)

184
(45.4)

142
(35.1)

40
(9.9) 3.45 .79

 χ2=523.47, df=64, p=.000

다음 [표 5]는 고등교육수익을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소비적 수익으로 크게 영역별로 

분류하여 고등학생의 기대를 비교한 결과이다. χ
2=5589.71로 영역별 기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3.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3.92,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3.58의 순이었다.

표 5.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개관
구분

아주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아주
높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금전적·
투자적 
수익

6
(0.4)

64
(4.0)

721
(44.5)

634
(39.1)

195
(12.0)

1620
(100) 3.58 .48

비금전적
·투자적 
수익

9
(0.3)

49
(1.5)

823
(25.4)

1669
(51.5)

690
(21.3)

3240
(100) 3.92 .43

소비적 
수익

4
(0.1)

28
(1.4)

496
(24.5)

1030
(50.9)

467
(23.1)

2025
(100) 3.95 .47

전체 19
(0.3)

141
(2.0)

2040
(29.6)

3333
(48.4)

1352
(19.7)

6885
(100) 8.82 .87

  

 χ2=5589.71, df=8, p=.000

2. 배경변인에 따른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차
이 분석

2.1 금전적·투자적 수익
2.1.1 학생개인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다음 [표 6]은 성별, 학년, 성적에 따른 고등교육의 금

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

다.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의 기대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t=7.124, p<.001). 학년별로는 3학년의 학생들이 제일 

높은 기대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2학년, 1학년의 순이다

(F=3.713, p<.05). 성적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20.008, p<.05), 성적이 

하에서 상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기대를 보였다. 

 표 6. 고등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 학생
관련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 184 3.88 .47 7.124 .000***여 221 3.55 .44

학년
1학년 126 3.63 .52

3.713 .025*
3>2>12학년 108 3.67 .48

3학년 171 3.77 .44

성적
상 122 3.85 .46

20.008 .025*
상>중>하 중 191 3.73 .46

하 92 3.45 .44
  

 *p<.05 **p<.01 ***p<.001

2.1.2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다음 [표 7]은 학부모 학력, 가정 수입 등에 따른 고등

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것이

다. 학부모 학력의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학력에 따라 

중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으로 갈수록 높은 기대를 

보였다(F=3.74, p<.05). 가정수입 측면에서도 가정 수입

에 따라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기대를 보

였다(F=6.55, p<.001), 또한 학부모가 학생보다 더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t=-1.94, p<.01). 

 표 7. 고등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 가정
배경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부모
학력

중학교 139 3.66 .533
3.74 .011*

대>직>고>중
고등학교 157 3.67 .45
직업대학 69 3.72 .47
대학교 40 3.93 .36

가정
수입

상 197 3.77 .42
6.55

.000***
상>중상>중>하중상 99 3.75 .49

중 71 3.54 .52
하 38 3.50 .54

학생/부모 
차이

학생 405 3.58 .41 -1.94 .002**학부모 231 3.64 .3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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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2.2.1 학생개인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고등학생들의 성별, 학년, 성적에 따라 비금전적·투자

적 수익에 대한 기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의 경우,  3학년 학생의 기대가 가

장 높았고 다음은 1학년, 2학년 순이다(F=18.38, 

p<.001). 성적의 경우,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높

은 기대를 보였다(F=20.00, p<.05). 

 표 8.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 학
생개인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 184 3.86 .41 -2.23 .170여 221 3.96 .45

학년
1학년 126 3.87 .48

18.38 .000***
3>1>22학년 108 3.75 .45

3학년 171 4.05 .34

성적
상 122 4.11 .34

20.00 .025*
상>중>하중 191 3.91 .42

하 92 3.68 .47
  

 *p<.05 **p<.01 ***p<.001

2.2.2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부모 학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가정 수입에서는 가정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기

대를 나타냈다(F=7.53, p<.001). 또한 학부모보다 학생

이 약간 높은 기대를 보였다(t=0.15, p<.05). 

 표 9.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 가
정배경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부모
학력

중학교 139 3.92 .49
1.40 .242고등학교 157 3.87 .44

직업대학 69 3.96 .35
대학교 40 4.00 .30

가정
수입

상 197 3.98 .31
7.53

  .000***
상>중상>중>하중상 99 3.97 .48

중 71 3.75 .57
하 38 3.75 .48

학생/
부모 
차이

학생 405 3.92 .43
.15 .018*

학부모 231 3.91 .34
  

 *p<.05 **p<.01 ***p<.001

2.3 소비적 수익
2.3.1 학생개인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다음 [표 10]은 성별, 학년, 성적에 따른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의 경

우, 3학년 학생의 기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학년, 

2학년 순이다(F=21.88, p<.001). 성적이 하위에서 상위

로 올라갈수록 높은 기대를 보였다(F=15.65, p<.001). 

 표 10.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 : 학생개인변
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 184 3.93 .48 .86 .353여 221 3.97 .46

학년
1학년 126 3.86 .54

21.88 .000***
3>1>22학년 108 3.79 .45

3학년 171 4.12 .36

성적
상 122 4.13 .34

15.65 .000***
상>중>하중 191 3.91 .47

하 92 3.79 .55
  

 *p<.05 **p<.01 ***p<.001

2.3.2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

한 기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부모 학

력, 가정 수입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생과 부모 간에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 : 가정배경변인
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부모 
학력

중학교 139 3.93 .54

.39 .754고등학교 157 3.94 .46
직업대학 69 3.98 .41
대학교 40 4.01 .30

가정 
수입

상 197 3.98 .36

2.39 .068중상 99 4.00 .52
중 71 3.82 .58
하 38 3.90 .56

학생/부모 
차이

학생 405 3.95 .47
.87 .351학부모 231 3.91 .3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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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해석

중국 고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금전

적·투자적 수익 순이었다. 대부분의 중국 고등학생들은 

취직을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과 생활에 대한 기대

와 요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하여 대졸자 취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

다. 韩玉(2011)에 의하면, 중국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것에 비하여 대

학진학에 열의가 더 높고, 학부모들에 비해 고등학생들

이 대학교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학 열의 또

한 더 높게 나타났다[21]. 고등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하여 다양

한 비경제적 교육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서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대학교육 수익률이 저

하되고 있으나, 고등교육 진학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

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수익별로 보면, 중국 고등학생들은 고등교육수

익 중에서 생애 학습능력 향상 및 좋은 학습습관 배양

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韩玉(2011)에 의하면, 중

국 고등학생들은 취업여부보다는 자신의 자아실현 기

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21]. 고등학생들은 대

학교에 가서 자신의 지식 및 능력 향상에 높은 기대를 

보였다. 한국 고등학생과 비교해 보면, 한국 학생은 고

등교육수익 중 학교내외 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 중국과 한국 모두 소비적 수익

을 중시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한국 학생들은 비학업적

인 측면인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반면, 상대적

으로 중국 학생들은 학업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것이 

대조적이다. 한국 대학들에서는 입학 초기에 다양한 문

화 활동이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고등학생의 기대 수준(평균순)
   

다음으로 학생개인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적의 경우[그림 2], 학생

의 성적이 좋을수록 교육수익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성적이 높으면 교육수익에 관한 요구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林建(2007)는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수요를 분석한 결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비

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수요가 더 많았

다[22]. 徐国兴(2005)에서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졸업

한 후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원하

는 반면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211공정 대학과 같은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것을 보였다[17]. 

그림 2.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성적 기대 차이

학년의 경우[그림 3], 3학년 학생들은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소비재적 수익 모두에 대

해 제일 높은 기대를 보였다. 비금전적·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에 대해서는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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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기대가 높은 반면에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

는 2학년 학생들의 기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3학

년 학생들은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교육

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徐国兴

(2005)는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학 열의가 제일 높고, 

3학년 학생들의 96.3%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17]. 王一敏(1998)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에 비하여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고려할 

때 가정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23]. 성별로는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만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

생의 기대가 높았다[그림 4]. 참고로 江斌(2009)은 여성 

대학원생의 교육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교육수

익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24].

그림 3.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학년 기대 차이

   

그림 4.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성별 기대 차이

또한 가정배경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

대 차이가 있었다.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금전적·투자적 

수익과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그

림 5]. 또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금전적·투자적 수익

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6]. 罗汝珍(2011)에

서도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은 진학 열의가 높

았고, 학부모는 직위가 높을수록 자녀에 진학 기대가 

높았다[25]. 王杰(2013)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

택할 때 가정요인, 즉 가정 공부 환경, 생활수준, 가정 

분위기, 학부모의 학력 및 직업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26]. 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은 좋은 생활환경에

서 공부를 더 잘하고 대학교 진학열의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가정배경에 따른 고등교육수익

에 대한 기대 차이는 실제 고등교육 진학수요나 진행행

태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중국에서도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형평성이 국가·사회적 관심사

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가정 소득별 기대 차이

그림 6.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부모 학력별 기대 차이

학부모와 학생 간에도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었다[그림 7].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

는 학부모의 기대가 높은 반면,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에 대해서는 학생의 기대가 더 높았다. 학부모들은 대

학을 졸업한 이후 금전적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취업률이나 소득수준에 더 민감할 것이나, 학생

들은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에 비해 고등교육수익에 대해 더 높

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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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자녀들보다 더 높은 기대수

준을 보여 학부모의 교육열이 대학진학을 추동하는 핵

심요인이었다[4]. 王杰(2013)에 의하면, 중국 고등학생

은 학부모의 진학요구가 아니라 능동적 입학태도를 가

지고 있고 자신의 학습욕구와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26].

그림 7.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기대 차이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

한 기대와 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고등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수익은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소비적 수익 모두 높은 기대를 

보였다. 특히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생애 학습능력 향상을 가장 높게 기대하

고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는 배경

변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학생개인변

인에서 성별, 학년, 성적에 따라 분명한 기대차이를 나

타났다. 학년에 따른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과 소비적 수익에 대해서는 3학년 학생들의 기대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에 따른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해서는 성적

이 높을수록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가정배경변인, 즉 

부모의 학력, 가정수입에 따라서도 기대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

익과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는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차

이를 보면,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는 학생보다 

학부모의 기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금전적·투자적 수

익에 대해서 학생의 기대가 더 높다. 고등학생들이 대

학교육을 받으면 미래 장기적인 비금전적 교육수익이 

클 것이라고 학부모보다 더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학

생의 대학진학욕구는 학부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에서 고등교육비용은 증

가하는 반면 취업난 심화, 수익률 감소와 같이 고등교

육의 경제적 수익이 점차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고등교

육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높은 기대가 영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금전적 수익보

다는 소비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 기대

가 높았고, 학부모보다도 더 높은 기대수준을 보였다. 

중국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좋은 대

학생활과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의 질을 원하기 때문이

다. 고등학생들은 금전적 수익을 위해 대학에 가는 것

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수익을 더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중국 

고등학생들은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고, 

좋은 교육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고등학생들의 대

학진학수요는 단순히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

적 동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졸자 취업률이나 

금전적 수익률, 혹은 학력 간 임금 격차나 학력에 따른 

불이익 방지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

의 적성과 능력,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진로와 진학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대학 차원의 전략을 우선적

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생의 소비적 수익 만족을 위해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고 대학은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

다.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중 생애 학습능력 향상에 대

한 기대가 중국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으므로 학습욕구 

충족과 더불어 전생애적 관점에서 학습능력을 상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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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도록 대학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

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내외 활동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학은 교과

를 통한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개혁하는 것은 물론, 학

교내외의 동아리 및 봉사 활동, 축제 등을 통해 학생들

이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다양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개인 및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고등교육수

익에 대한 기대 차이가 크므로 이러한 기대 차이로 인

해 고등교육기회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

른 한편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등학생의 대학입학, 

즉 대학진학률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학진학률의 지속적인 상승으

로 인하여 대졸자 취업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취업위

주의 교육으로 대학교육의 본질과 대학의 정체성이 점

차 혼미해지는 상황에 있고, 과잉교육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중

국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리 적정 대학인구, 적

정 대학 수에 관한 국가·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

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

익에 대한 기대 차이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와 

예비적 연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조

사대상은 2개 고등학교의 3개 학급의 학생을 과학적으

로 선정하였지만 앞으로 조사대상은 한 도시에 있는 고

등학교가 아닌 더 많은 도시나 성(省)의 고등학교를 조

사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이후 고등교육의 수요변화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특정 지역

의 매우 제한된 표집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탐색적인 

수준의 연구이므로 앞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표집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적으로 목표하는 특

정집단(가정배경, 성적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교육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또 고등교육수익, 고등교육진학과 관련

하여 개인적, 가정적 배경뿐만 아니라 지역적, 경제적 

변인까지 포함된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국

가 간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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